
삼성전자, 유해화학물질 직영 관리
단계적으로 직영체제 전환 … 환경전문가 340명 고용 안전관리 강화

삼성전자(대표 권오현)가 하청기업에 맡겨온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단계적으로 직영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

했다.

직영체제 전환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전문가 340여명을 고용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5월1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사업장을 방문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 등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8명에게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와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사죄의 뜻을 전

하며 해당방침을 밝혔다.

삼성전자의 화학물질 취급 협력기업은 7곳으로 5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기존 협력기업 직원의 고용 유지와 해당분야의 업무숙련도 등을 감안해 협력기업 직원의 흡수 고용

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위험한 작업을 협력기업에게 떠넘겨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던

중 위험작업을 직영화하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며 “구체적으로 몇 개의 협력기업이 담당하는 영역에 대해 근

로자 몇 명을 대상으로 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2013년 들어서만 1월과 5월 초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했

으며, 사고로 협력기업 2사 직원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기흥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보고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화성사업장으로

옮겨 생산라인을 점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기업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4월 임시국회에

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했고, 현장방문은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관련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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